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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․CO2 배출 OECD 최고수준
OECD, 한국 환경평가 54개항 권고 … 감축목표 설정에 정책통합 시급

국내총생산(GDP) 대비 에너지와 물, 비료, 살충제(농약) 사용량과 이산화탄소(CO2) 배출량이 OECD(경제협

력개발기구)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에 달해 이를 감축하고 수질과 수량 부문 정책을 통합할 필요가 있

다는 OECD 권고가 나왔다.

OECD는 9월21일 제1차 환경성과 평가(1997년) 당시 제시된 권고 사항(55개)과 지난 9년간 국가환경종합계

획(1997-2005년)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담은 제2차 환경성과 평가 공식 보고서를 발표하고 환경관

리․지속가능발전․국제 협력 등 3개 분야에 걸친 54개 권고 사항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.

OECD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△에너지와 국토이용 등 부문별 정책에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고 △ 

기후변화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명확하게 설정하며 △개발도상국에 대한 증여․차관․배상․기술이

전 등 공적개발원조(ODA)를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.

보고서에 따르면, GDP 대비 에너지 사용량은 2003년 기준으로 0.23톤으로 OECD 평균(0.19톤), OECD 유럽

(0.16톤), 일본(0.15톤), 스페인(0.15톤), 프랑스(0.17톤), 헝가리(0.19톤), 멕시코(0.17톤)는 물론 미국(0.22톤)보다

도 높아 회원국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다.

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연간 4.49톤으로 1인당 GDP가 훨씬 더 높은 주요 선진국들의 수치에 근접했다.

대기 부문 가운데 미세먼지(PM10)와 오존, 질소산화물(NOX),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여전히 높고, 특히 이산

화탄소 배출량은 2000년대 초반 GDP 대비 0.55톤으로 미국(0.57톤)을 제외하면 OECD 평균(0.45톤), OECD 유

럽(0.45톤), 일본(0.36톤), 멕시코(0.42톤), 프랑스(0.23톤), 헝가리(0.42톤) 등에 비해 많았다.

대기 오염에 따른 교통 혼잡 비용도 1993년 GDP 대비 1% 수준에서 2002년 1.6%로 증가세를 보였다.

보고서는 수질 부문은 중수도 사용 및 폭우 저류 등 물관리 노력이 시급하고 수질과 수량에 대한 정책 기

능 통합, 유역홍수관리 계획과 수자원관리 종합계획의 일관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.

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전 국토의 9.6% 수준으로 OECD 평균(16.4%)에 미치지 못하고 OECD 유럽(13.7%), 미

국(25.1%), 일본(17.0%), 프랑스(13.3%) 등에 비해 적었다.

보고서는 환경정책 인허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뒤 개발 이익이 환경보다 우선할 위험성이 크다

며 토지 이용계획의 모든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.

환경부는 “OECD 권고가 강제성은 없으나 국내 정책에 반영되도록 후속 이행 계획을 마련하겠다”고 말했다. 

(서울=연합뉴스 김성용 기자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  

 <화학저널 2006/09/21>


